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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박관우

The Skin
Kwanwoo Park

The Skin is based on the ‘Global Network 
Workspace Theory’, likening the manifestation 
of human consciousness to theatrical stages, 
lighting, performers, and audience. Proposed 
by cognitive scientist Bernard Baars, this 
theory asserts that sensory signals, memories, 
and thoughts are combined in the frontal 
lobe and spread throughout the brain. Thus, 
consciousness is created in a specific area, 
and implicit memory that is unconscious but 
influences one's behavior is in other areas. 

By reinterpreting this, the artist portrayed the 
process of human consciousness in which 
fragmented sensations and memories are 
condensed and interwoven within to become 
reality, like an illuminated theater stage in a 
dark space.

〈피부〉는 인간의 의식 발현 과정을 연극의 
무대와 조명, 그리고 배우와 관객에 빗대어 
설명하는 ‘전역 작업 공간 이론’에 기반한다. 
이는 인지과학자 버나드 바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전두엽 피질에서 감각신호, 기억, 
생각이 결합돼 뇌 전체로 퍼지기에 특정한 
부위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며, 그 외의 부위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암묵기억이 존재한다고 바라본다. 

작가는 이를 재해석하여 내면에서부터 파편적인 
감각과 기억이 응집되고 새롭게 덧대어지며 
현실이 되어가는 인간의 의식 과정을, 어두운 
공간 속 조명이 비친 연극 무대처럼 그려냈다.

〈피부〉, 2024
특수조명, 렌즈, 인공잔디
100 × 100 cm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The Skin, 2024
Lights, lenses, artificial grass
100 × 100 cm
Commissioned by Sehwa Museum of Art

도슨트 프로그램
박관우

Docent Program
Kwanwoo Park

Docent Program is a performance work
conceived by the museum's exhibition 
commentary program. An interpreter provides 
commentary on the exhibitions Skin,  
the Deepest Part and 4℃ at the Sehwa 
Museum of Art for visitors. The interpreter 
performs the role of a museum docent 
proficiently but asks inappropriate or overly 
private questions to the audience during the 
explanation. After the set time has elapsed, 
the interpreter stops for 5 minutes like a 
machine with an error. This work presents as 
a ‘designed experience’ the process in which 
a docent, who must perform a public role in 
an institution, crosses a boundary, invades 
an individual's private space, and then 
terminates his or her actions like a broken 
machine. Through this, explores how we 
distinguish and recognize the identities and 
different roles of humans and non-humans.

〈도슨트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에 착안한 퍼포먼스 작업이다. 
인터프리터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화미술관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4도씨》 전시해설을 
진행한다. 인터프리터는 전반적으로 해설자의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지만 설명 도중 관람객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 
이후 정해진 시간을 지나면 인터프리터는  
그 자리에 오류가 난 기계처럼 5분간 멈춰 선다. 
이 작업은 기관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슨트가 주어진 역할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다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행동을 종료하는 
과정을 ‘설계된 체험’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 
짓고 두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간극에 
대해 조명하게 한다.

〈도슨트 프로그램〉, 2024
구성된 상황
가변설치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Docent Program, 2024
Constructed event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hwa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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